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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문전본풀이｣의 현대적 활용 양상과 의미

박 재 인*

요약:�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고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,�서사무가 ｢문전본풀이｣를 소

재로 한 현대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였다.�웹툰 신과 함께와 동화 녹디생이,�사라진
변기를 찾아라는 성공적 스토리텔링 방식을 보여준다.�첫 번째는 원작의 기본줄거리를 충실히 따라

가면서 위성사건들을 덧붙이는 방식이며,�두 번째는 원작의 주요 캐릭터만 활용하며 파격적인 서사

변용을 이루는 방식이다.�그런데 텍스트의 형상과 달리 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전자에서는 현대인의

감수성과 의식세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,�후자에서는 원작의 신화적 의미를 깊이 반영하고

있었다.�즉 두 작품 모두 원작과의 견고한 연결망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�

다채로운 접근으로 고전의 전통의식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.�

이 스토리텔링 전략은 고전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창작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

이다.

핵심어:� 서사무가 ｢문전본풀이｣,� 웹툰 신과 함께,� 동화 녹디생이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,� 고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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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:� The� research� is� discussed� by� analyzing� the� content� of� contemporary� storytelling�

approach� to� classical� literary� material.� Webtoon� Along� with� the� Gods� and� fairy� tale� The�

missing� toilet� are� successful� cases.� The� first� method� is� to� add� small� events� while� reflecting�

the� original� storyline.� The� second� radically� changes� the� story� of� the� original.� In� the� former�

case,� the� text� resembles� the� original,� but� its� meaning� reflects� much� of� the� sensitivity� and�

consciousness� of� modern� people.� In� the� latter� case,� the� text� was� very� different� from� the�

original,� but� the� mythological� meaning� was� adhered� to.� Therefore,� both� works� were� taking� a�

storytelling� strategy� that� coexisted� the� traditional� and� modern� sense� of� the� classics.� This� can�

be� a� content� creation� methodology� that� further� enriches� the� value� of� classical� literary� material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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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� 서론

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‘고전(古典)’의 현대적 가치가 부상하였다.�콘텐츠 개발자들은

한국인에게 익숙한 고전 속에서 많은 소재들을 채택하여 성공을 꾀하고,�대중들은 익숙하면

서도 낯선 형상에서 고전의 의미가 어떻게 고수되고 변용되었는가를 탐색하며 콘텐츠 감상

을 즐긴다.� 이렇게 콘텐츠는 현대사회에서 고전의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

이 되었다.�그래서 이 연구는 현대 콘텐츠 속에 고전이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여 그 성공

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.

｢문전본풀이｣는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.� 웹툰

신과 함께와 동화 녹디생이,�사라진 변기를 찾아라가�대표적이며,�이 작품들은 대중으

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.� 특히 현대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도의 서사무가가

활용되었다는 점에서,� 잠재되어 있던 수용 가치를 확인한 성공적인 고전 콘텐츠라고 할 수

있다.1)

두 작품은 우리가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

텔링 방식을 보여준다.� 첫 번째는 원작의 기본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현대적 의미로

해석할 수 있는 위성사건들을 덧붙이는 방식이다.� 두 번째는 원작에서 파격적인 서사 변용

을 이루면서도 원작의 특정 지점을 고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.� 두 가지 재현방식을

살펴보면,�현대인들의 감수성과 사유체계를 반영하면서도 고전의 가치를 전승하는 성공적인

스토리텔링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2)

1)� 제주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｢문전본풀이｣는 현대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문제를 다

루며,� 제주무가 특유의 신화적 가치를 드러내기도 한다.� 그간 학계에서는 이러한 ｢문전본풀이｣의
서사적 중요성을 인정해왔다.� 이 이야기에서 다루는 가정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논의들을

위주로 살펴보면 “가정신화(家庭神話)”라고 규정한 논의를 시작으로(서대석,� 1988),� 가정의 책임

과 욕망의 중재 문제라고 분석한 주장도 발표되었다(성정희,� 2010).� 그리고 이 작품의 신화적 가

치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.� 대체로 자연적 순환원리 및 불과 물,� 자연과 문명 등 양 극단의

가치들이 충돌하였다가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한 해석이었다(이수자,� 1989;� 권복

순,� 2009;� 조현설,� 2011;� 김난주,� 2003;� 김재용,� 2004;� 박재인,� 2015).� ｢문전본풀이｣를 다룬

콘텐츠 역시 가정신화로서의 특장과 함께,�충돌에서 재조정이라는 신화적 원리 이 두 가지 방향으

로 재해석되었다.�

2)�그간 서사무가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신화적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미

발표되었으나(황인순,� 2015;� 정제호,� 2017),� ｢문전본풀이｣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.� 영화 ｢신과
함께｣에서는 웹툰의 저승·이승편을 중심으로 리메이크되었기 때문에 원작 신화편의 스토리는 포함

되지 않아서 그 분석에도 ｢문전본풀이｣는 포함되지 않았고,� 웹툰과 동화에 대한 분석 역시 아직

이뤄지지 않았다.�서사무가가 현대 콘텐츠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문데 반하여,�아직까지 ｢문전본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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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�원작에 충실한 재현과 현대적 의미 확장

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보여준 콘텐츠는 웹툰 신과 함께이다.�이 작품은 주호민

작가가 2010년 1월 8일~2012년 8월 29일까지 네이버만화에서 공식 연재하였으며,� 한국의

전통 신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.�

이 웹툰 중 신화편 ｢녹두생이전｣이 서사무가 ｢문전본풀이｣를 재현하고 있는데,� 대체로

원작의 스토리를 따르고 있다.� ‘(1)� 가난으로 시작된 가족의 해체,� (2)� 악첩의 개입으로 와

해된 부부관계와 전처의 죽음,� (3)� 악첩의 침입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첩의 계략,�

(4)� 전처 자식들의 승리,� (5)� 죽었던 양처의 회생과 각� 인물들의 신 좌정’으로 정리될 수

있는 ｢문전본풀이｣의 기본줄거리를 그대로 따른다.�그러면서도 몇몇의 위성사건들을 덧붙여

신화적 인물들의 형상을 특별하게 구현하고 작품의 의미를 확장시킨다.�

그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,� ‘남선비’에 대한 이야기가 변형되어 있다.� 원작에서 남선

비는 악첩의 정체가 드러나는 즉시 정주목에 걸려 죽고,� 정주목신이나 올레 동티가 된다고

전해진다.� 그런데 이 웹툰에서는 남선비는 아들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죽지 않으며,� 아무

런 신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.� 이렇게 서사적 변용

이 이뤄지면서 남선비라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도 특별해지는데,�그것에는 비판과 연민이 공

존한다.�

우선 웹툰에서는 남선비의 무능력함과 나태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.�그 가운데 남

선비가 또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워 노일저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장면과 노일저대의 악

행이 모두 발각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위성사건으로 덧붙여져 그

의 의존성과 몽매함이 부각된다.3)

그러면서도 남선비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위성사건도 함께 등장한다.가령,� 녹두생이가

이｣ 콘텐츠에 대한 학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.�
3)� 웹툰 1화에서 남선비가 등장하는데,� 그 소개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다.� “모태 한량인지라

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거든.� 그런데 특정분야에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해 자식을 일곱이나 두었

다지.�게다가 전부 아들!�게다가 전부 연년생!어휴 징그러”(1화)라며 무능력하고 현실적이지 못

한 남선비의 인물됨을 비판한다.�또 노일저대가 막내아들의 간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자,� “남

선비는 진심으로 필사적이었다.� 눈 먼 마당에 홀아비가지 돼버리면 인생 막막하거든.”(5화)라고

하여,�남선비가 홀아비로 살고 싶지 않아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.� 그리고 남선비

는 노일저대의 악행이 모두 발각되었는데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

다.�아들들이 사실을 고하자,�남선비는 “이놈 자식들이 뭐라는거야?�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

사람인데 그깟 주막 계집에게 속았다고 하는 게니?”(9화)라며 자신의 실책을 부정한다.� 이 장면

은 많은 독자들의 비판을 받은 장면이기도 하다.



224_�인문사회21,�제10권6호

지혜를 발휘할 때 예전에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책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위성사건을 통해

인물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난다.� 또한 노일저대가 죽을 때 남선비와 함께 죽으려하지만 아

들들이 남선비를 대피시켜 그의 목숨이 보전된다.�비록 마지막화에서 모두 가택신으로 좌정

하고 남선비만 혼자 남게 된 장면이 그려지지만,�남선비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결말을 선

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‘남선비에 대한 연민 의식’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.�작가는 작

품의 말미에 홀로 남게 되어 어리둥절한 남선비의 모습을 그려놓고,� “그깟놈,�알게 뭐야?”

라며 작가의 논평을 덧붙였다.�남선비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,�극단적인 처벌을

유보하는 형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.�

이러한 양가적인 평가는 원작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.� 서사무가는 그 장르적 특성상

여러 심방들에 의해 구비전승되는 현장에서 매번 특별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.� 그 각편

들은 기본줄거리를 공유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,�그 차이들은 작품에 담긴 문제들에

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.� ｢문전본풀이｣의 각편들 역시 ‘남선비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

드러내는데,�그것은 웹툰의 인물 형상화 방식과 일치한다.

먼저 ｢문전본풀이｣의 각편들에서는 대체로 남선비를 연민하는 시선들이 더 많이 드러난

다.� 신명옥본과 박남하본,� 양창보본,� 고순안본에는 남선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

한다.� 신명옥본에서는 “남선비 아들 일곱성제는 아방을 잘 감장고”(진성기,� 1991:� 120)
라고 하고,� 고순안본에서는 “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은 헤여도,� 나 부모로구나,� 감장헤여 두

언”(제주대,� 2013:� 341)이라고 한다.� 이 두 자료에서는 자식들을 죽이려 했음에도 자신들

의 아버지이기에 장례를 치러주어 자식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낸다.�

그리고 박남하본에서는 “일곱성제가 모다고,� ‘설룬 아방 미신 죄가 시랴!거리 동티로

나 들어삽서.’”(진성기,� 1991:� 129)라고 하고,�양창보본에서는 “아바님이야 숫아방(성품이

어질고 우직한 아버지)�무슨 줴가 시리오(있으리오).”(제주대,� 2010:� 281)라고 하였다.�이

두 각편에서는 남선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다.

반면,� 남선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각편은 1960년에 채록된 이춘아의 무가이다.�

이춘아본에서는 가산을 탕진하는 이유에 대하여,� 노일저대보다 남선비의 책임을 강조한다.�

그리고 남선비의 죽음을 처참하게 그려내며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.� “대문공쟁이

(마루대문의 못)에 눈이 걸려 우두갱이 고”(진성기,� 1991:� 111)라며,� 남선비의 처참한

죽음을 묘사한다.�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여 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남선비의

눈이 못에 박혀 죽는 것으로 그려낸 것이다.� 대다수의 각편에서는 남선비가 정주목에 걸려

죽지만,� 여기에서는 진가(眞假)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그 ‘눈’에 비극성을 담았다고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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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.�

이렇게 원작에서도 남선비 인물에 대한 형상화 방식은 비판과 연민의 시선이 공존했다.�

아무래도 연민의 시선은 천륜을 저버릴 수 없고,�무능력하고 폐를 끼치는 가족구성원일지라

도 감싸 안으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사유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.� 그래서 원작의 더

많은 각편에서 연민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� 반면 무능력한 가장에 대한

신랄한 비판의식은 비교적 현대적인 관점이다.�특히 남선비에 대한 평가는 무능력하고 대책

없는 가부장에 대한 평가이자,� 무조건적으로 가부장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

비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.� 그래서 남선비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은 일부의 서사무가 자료

와 현대의 콘텐츠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.

그렇다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어떠한가.� 대다수의 서사무가 각편이 그러했듯이

천륜과 도덕만을 강조하는 서사는 대중적 호응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.� 실제로 이 웹툰에

서 ‘남선비’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뜨거웠다.�남선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

은 대중에게 또 다른 가부장제의 폭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.�그러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

것이 천륜이기에,� 이 웹툰은 남선비의 비극적 죽음을 막아내는 결말로 그 양가적인 감정을

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.�이렇게 웹툰은 비난과 연민이 공존하는 재현 방식으로,�악

한 가족구성원도 품어내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가부장제에 대한 현대적 비판의식을 함께 담

아낸다고 할 수 있다.

두 번째로 살펴본 지점은 녹두생이4)에 대한 것이다.� 웹툰 신과 함께에서 가장 많은

변용이 이뤄진 부분은 바로 주인공 녹두생이가 가정을 복원하는 과정이다.� 특히 엄마를 되

살리는 부분은 원작에 없던 서사가 추가되면서,�더욱 확장된 의미로 구현되었다.�

녹두생이가 죽은 여산부인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에서 녹두생이의 극단적

인 희생이 제시된다.�녹두생이는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오천강 물을 마르게 하려고,�천상

의 새 두루미에게 천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.� 두루미 등에 타고 천상으로 가는 길

에,�녹두생이는 두루미 날개짓의 에너지원인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만다.�이때 녹두생

이는 자기 팔을 잘라 두루미에게 먹이고,�그저 천상에 도착하기만을 바란다.�천상에 도착하

여 두루미가 녹두생이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천지궁에는 아니 눈물 흘리는 자가 없었다며,�

이 작품에서는 그 희생에 대한 다수의 감동과 슬픔을 표현한다.� 그리고 녹두생이의 지극한

효성은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된다.�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녹두생이의 팔을 재생시켜주었고,�

4)� 이 글에서 각� 캐릭터의 이름의 경우,� 제주무가를 설명할 때에는 안사인본의 이름으로 통칭하고,�

콘텐츠를 설명할 때에는 콘텐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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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꽃들을 주었다.�즉 녹두생이의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켜 훼손된 신체

도 회복할 수 있었으며,�어머니의 재생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.

이러한 이야기 전개는 원작과는 다른 형상이지만,� 그 의미면에서는 상통하기도 한다.� � �

｢문전본풀이｣ 각편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.�대다수의 자료들이 녹디셍인의

지혜와 주도성을 강조하며 그 신성을 드러낸다면,�몇몇의 자료들은 칠형제의 슬픔을 강조하

여 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.� “다슴애기,� 다슴어멍”� 등으로 시작하는

구절이 등장한다던가,� “비새같이 울고”�구절이 반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.5)�

자식들의 슬픔은 비교적 채록본들에 강조되어 있는 편인데,� 고순안본에서 그것이 극대화

되어 나타난다.� 아버지가 일곱 형제의 애를 나기 위해 칼을 갈자,� 일곱 형제는 두려워하면

서 통곡하며 서글픈 노래를 부른다.6)�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애절한 노랫가락은 유

독 고순안본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.� 이 각편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태의 근원,�어머니의 부

재에 대해 한스러워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.�고순안본을 채록한 연구자

들은 이를 두고 심방 개인의 감정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,�청중들도 무

당의 힘겨운 생애에 공감을 표했다고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하였다(제주대,� 2013:� 337-338).

이처럼 후대의 채록본들에서 자식들의 고통이 강조된 특징이 있다.�가정 문제에 있어 자

녀들에 대한 역할 기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고,� 가장에 대하여 가족구성원

들의 무조건적 지지와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,� 본풀이

역시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에 더욱 공감하는 쪽으로 변형되어온 것으로 보인다.� 이러한 시

대적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현대의 콘텐츠에서도 더욱 자녀들의 고통이 강조된 것이다.�

5)� 고대중본(1962년 채록본)의 경우가 그러하다.� 녹디셍인이 노일저대의 악행을 밝혀내며 “요 동냇

어른덜 다슴애기 다슴부모 있는 어룬들,/�날 보아근 정다습서(조심하시오).”(장주근,� 2001:� 200)

라고 외친다.� 이 대사는 안사인본,� 이용옥본,� 양창보본에서도 등장한다.� 인자한 어머니로 위장한

악인에 대한 폭로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며,� ‘나를 보아서라도 조심하라’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

자식들의 고통을 강조한다.� 그리고 박남하본에서 “일곱성젠 비새이 울어간다”(진성기,� 1991:�

123)며 그 슬픔을 강조하는 구절이 등장한다.� 이는 이용옥본에서도 등장하는데,� 일곱아들들이 부

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“비새찌 울”고,� 가짜 어머니에게 “어떵허난 얼굴이 나지엇수까?(달
라졌습니까)”(제주대,� 2009:� 408)라고 한다.�가짜 어머니를 보자마자 여산부인이 아닌 것을 바로

알아차리고,�슬프게 우는 형제들을 묘사한 것이다.�

6)� “〔창조가 서창하게 바뀐다.〕그떼에,�아기덜,�일곱 성제~� /�날 낳던 나 어멍,�어딜 갑데가~.� /�설

운~� 어머니,� 우리덜,� 나그네,� 고셍 고셍허멍,� 진 자리 른 자리~� /� 동냥질허멍~� 우리덜,� 공양

(供養)허고,� 머리 고빡,� 네웁고,� 설운 어멍,� 어딜,� 우리덜~� 놓아두언,� 어딜 갑데가에~� /� 날 낳

던,�나 어머니,�아까운 어머니,�오뉴월 영청 한더위~� /�가망헌,�눈정미,�히영헌,�늿바디에~� /�비
세치,�아기덜 일곱 성제,�통곡도 허멍 울곡,�발벋움도 치멍 울곡,�이거 우리 그만 허난,�다 살

아지엇구넨 허멍,�이세치 우옵네다에-(제주대,� 2013:� 32).”



｢문전본풀이｣의 현대적 활용 양상과 의미� _227

웹툰에서 녹두생이의 희생은 부모 대신 자식들이 주도하는 가정의 속사정을 반영한다.�

이는 가정문제에서 부모가 나약할 때 자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이며,�그것은 심리학

과 아동학에서 주장하는 자녀의 부모화(parentification)7)� 경험에 대한 우려와 일치한다.�부

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는 자녀들의 고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,� 웹툰의 서사 변

용은 원작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자녀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�

Ⅲ.�획기적인 서사적 변용 속에 고수되는 신화적 가치

｢문전본풀이｣에서 비교적 많은 서사적 변용을 이룬 콘텐츠는 김원석 작가의 녹디생이,�
사라진 변기를 찾아라이다.� 201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독특한 인물 설정과 톡톡 튀는 서

사 전개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.�

이 동화에서는 원작의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.� 주인공 녹디생이와 현대인 고

서현,�그리고 심술 맞은 측간신 클리너가 주인공이고,�조왕신 조킹은 잠깐 등장하며 나머지

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.� 즉 이 동화에서 원작은 조킹과 클리너 그리고 녹디생이의 존재

적 특성을 설명하는 전사(前事)로 기능할 뿐이다.

그래서 콘텐츠의 서사는 많은 부분 새롭다.�이야기는 어느 날 조왕아파트에 모든 변기가

사라지는 사건으로 시작된다.� 이는 조킹을 질투하던 클리너의 심술로 벌어진 일인데,� 본풀

이 주인공 녹디생이는 현실세계로 와서 고서현이라는 여자아이와 합심하여 이 사태를 해결

한다.�녹디생이는 고서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,�정신적인 영역에서 고서현을 돕는다.�그

리고 고서현은 녹디생이와 정신적으로 교감하며,�귀신 세상으로 입성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

는 ‘해달’로 변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.� 이처럼 동화의 서사는 원작에서 많이 변용된 형태

이다.

그럼에도 이 동화는 ｢문전본풀이｣의 신화적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,� 특히 측간에

대한 관점이 그러하다.�

“부어라 먹어라 하며 제 배 속에 똥을 가득 만들어 놓고서 화장실에 와서는 더럽다며 찡그

리고,� 피하고,� 없애 버리기에 급급한 인간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클리너는 치를 떨었다.� …�

7)�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-자녀 간의 역할

전이 상태(조은영,� 2004)를 자녀의 부모화라고 부르는데,� 부모화 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

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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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싶었다(김원석,� 2016:� 81-83).”

조왕아파트에 변기가 사라지는 사건은 클리너(측간신)의 질투로 벌어진 일이었다.�클리너

는 현대인들이 부엌만을 중히 여기고 화장실은 더러워하며 기피하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고

심술을 부린 것이다.�그러면서 작품에서는 ‘먹는 것’�못지않게 ‘싸는 것’�또한 중요한 일임

을 강조한다.� “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었던 것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일도,� 청소하는 일도

모두 중요하단다.”(김원석,� 2016:� 112)라며,� 측간이 생리본능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

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.� 그리고 먹고 싸는 몸 전체의 ‘소통’이 잘 되어야

한다는 순환과 소통의 의미를 전한다.�

이는 원작에서도 강조된 신화적 세계관이다.� 격하게 대립했던 여산부인과 노일저대가 조

왕신과 측간신으로서 한 가정에 각자의 위상으로 좌정하는 장면에는 ‘순환과 소통’의 이치

가� 담겨있다.� 한중일의 조왕신과 측간신 내력담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그 신의 속성을 인간

욕망의 양면성으로 보고,�조왕신을 가정 내 허용된 욕망,�측간신을 가정에서 허용하지 않는

욕망으로 분석하였다.�그리고 두 신성의 충돌과 관계 재정립 과정을 가정 내 욕망과 책임의

조정 원리로 해석하였다(박재인,� 2015).

이 관점을 적용하면,�조왕신 신직은 가정 안의 욕망,�이를 테면 생산과 확장의 에로스가

보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.�인간사회 속에서 사(死)에서 생(⽣)으로 흐르는 에너지

의 방향성을 상징하며,�문명 안에서 위축되거나 망각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성에 온기를 불

어넣는 역할을 의미한다.� 반면 측간신은 가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욕망으로 조왕신과 반대

방향의 힘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.�즉 인간사회 속에 생(⽣)에서 사(死)의 방향으로 흐르

는 에너지로,�문명과 조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며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나타내는

것이다.�그러니까 조왕신과 측간신은 가정 내 양방향의 에너지 흐름을 상징하며,�순환과 소

통을 위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.

그렇다면 원작에서 그려낸 악(惡)에 대한 인식과 그 원수풀이의 의미 또한 깊이 있게 이

해할 수 있다.� 텍스트에서는 노일저대의 죽음과 원수풀이를 상세하게 풀어내어 ‘처벌의식’

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,� 그 결과는 선과 악의 기존가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향한다.� 노일

저대의 신체가 여러 생물들로 환생되는 장면에서는 그녀가 새로운 생명력의 기반이 될 수

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,�악인이 악(惡)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‘전환의 가

치’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.�이는 현재의 악이 해체의 과정을 거쳐 미래적 선의 가치로 재

탄생할 수 있는 ‘승화’의 가능성을 의미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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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이해하였을 때 측간신의 신성은 가정 밖으로 밀려난 욕망을 해체하고 승화하는

것이며,�측간에 대한 신화적 의미는 가치 전환의 큰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.8)�

이는 우리의 내면에 얽힌 번민을 달래주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욕망과 관련된 편견을 덜어

주는 신화의 치유적 역할에 해당하는데(신동흔,� 2010),� 동화는 바로 이러한 측간의 가치에

대해 재확인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.�

이뿐 아니라 동화는 ‘보이는 것’과 ‘보이지 않는 것’에 대한 신화적 세계관을 대입시킨

다.� 주인공 서현이가 특별한 존재 ‘해달’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신화적 세계관을 구현

하는 것이다.�

“서현이는 퇴원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,� 즉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.� 그리고 다

시 녹디생이를 만나러 나섰다가 물품 보관함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,�이상한 바람에 휩쓸리고

말았다.� 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온 사나이는 서현이를 어깨에 둘러메고 동굴 깊은 데까지

왔다.� 서현이는 동굴을 지나는 사이 이전의 모습을 벗고 ‘해달’로 새롭게 변해갔다(김원석,�

2016:� 69).”

녹디생이의 도움으로 귀신 세상으로 입성한 서현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‘해달’로 변신

한다.� 여기에서 해달의 역할은 녹디생이와 교감하면서 세상을 지키는 것이다.� 그리고 지상

의 존재 서현이가 ‘해달’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.�서현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

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입성하면서 해달로 거듭나기 때문이다.

작가는 이 과정을 단군신화를 예로 들어 동굴을 “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변신하

는,�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”(김원석,� 2016:� 68)이라고 설명한다.�그렇게 서현이는

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,�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의 존재를 믿고 그 이치를 이해하는 ‘해달’

로 새롭게 변화한다.�이는 존재적 변화이며,�서현이는 그 경험을 통해 ‘보이지 않은 세상의

힘’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.�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온

후에도 서현이는 세상의 기존 가치 너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,�자신을

둘러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.�

이 동화는 서사무가 작품 속 주인공 녹디생이와 고서현이라는 현대인의 교감 과정을 중

시한다.� 특히 서현이는 책을 좋아하고,�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,� 그 서

8)� 이는 인간의 배설물을 농작이나 목축에 활용하였던 제주도의 측간 문화에 부합한다.� 그래서 ｢문
전본풀이｣의 서사를 자연의 리사이클 원리라고 주장한 논의도 있었다(이수자,� 1989).� ‘측간의 기

능’에 대한 제주 문화는 혐오와 거부의 존재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재탄생하는 원리를 보여줌으

로써,� 가치의 환원이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과 악이 악만은 아니라는 철학 등 그 신화적 의미를

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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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를 통해 녹디생이와 계속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낸다.�녹디생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

“나는 네 몸을 빌리고,� 너는 내 마음을 빌리는 거야.”(김원석,� 2016:� 37)라고 규정한다.�

이는 ｢문전본풀이｣에 담긴 녹디생이의 힘,�즉 신화적 가치가 현실 속 서현이에게 고스란히

전달되는 것을 형상화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.

가부장이 외면한 양처(조왕신)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나,� 악인에 대한 처벌의식

에 그치지 않고 그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원수풀이 장면 등이 바로 그러한 신화적 의미

를 나타내기 때문이다.�이 또한 ｢문전본풀이｣에 담긴 신화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.�이렇

게 동화는 텍스트 상에서는 파격적인 현대적 변용을 이루고 있지만,� 의미론적 측면에서는

원작의 신화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.�

Ⅳ.�결론

서사무가 중에서도 ｢문전본풀이｣는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로 재창작된 작품이다.� 이 작품

이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문제를 다루면서도,� 그 텍스트 이면에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지

향하는 신성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콘텐츠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.�실제 이 작

품을 재창작한 콘텐츠들 역시 그 리얼리즘과 신성성을 다각적으로 접근한 경우인데,� 이 연

구는 그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.�

�웹툰 신과 함께와 동화 녹디생이,�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는 고전을 재창작하는 두

가지 전략을 보여주었다.� 웹툰은 원작의 기본 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,� 위성사건들을

덧붙여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의미로의 확장을 보여주었다.� 원작의 스토리를 통해 전

통적인 가족애를 보여주고,� 변용된 지점에서는 현대인들의 감수성과 다양한 의식세계를 담

아내었던 것이다.�텍스트의 작은 변화와 의미론적인 큰 변화를 추구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이

라고 할 수 있다.�

반면 동화는 파격적인 서사 변용을 이루면서도,�원작에 담긴 신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전

승하는 형태였다.� 텍스트 상에는 원작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,� 클리너(측

간신)와 고서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｢문전본풀이｣의 신화적 의미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.�

그것은 ‘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욕망에 대한 편견을 덜어주는 힘’이자,� ‘기존가치를 전복하는

새로운 시각’이라고 할 수 있다.� 즉 텍스트의 많은 변화와 의미론적인 작은 변화를 추구하

는 스토리텔링 전략인 것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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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문전본풀이｣를 소재로 한 콘텐츠 전략은 곧 원작에 충실한 재현에서는 현대인의 감수성

과 의식세계를 반영하여 원작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고,�파격적으로 서사 변용을 이룬 방식

에서는 오히려 원작의 전통적 가치가 고수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.� 두 방식 모두 원작과의

견고한 연결망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,� 텍스트와

의미 구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고전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었다는 것

이 그 전략적 특장으로 평가된다.�본 연구는 고전의 재창작 방법론을 구안하기 위하여 성공

적인 콘텐츠를 분석한 논의로,�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고전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

는 콘텐츠 창작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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